
이사람 -�정상중포낙보청기전주센터대표원장 16기획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행복나눔보청기기증식열려

난청인청력개선·고객감동실천에최선의노력기울이고파

각까지 약화된 아내를 돌보며 힘든청소일을 하
며 가정을 이끄는 진안의 전모 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아내 분께 보청기를 기증하는 사연도
방영되었다.�
또 위험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청

력까지 안 좋아 잘 듣지 못하고 대화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올린 손
주의 할머니 양모 님께도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연이 방송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청기를
통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분도

있나요?
포낙보청기 한국지사 소노바코리아 양해춘 대

표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보청기 기증행사에 오셔서 앞으로도 적극적이

고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정말 고마
움을 느낀다.
포낙보청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더욱 기쁘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일상 생활속에서 청력이 약화되어 불편을 겪

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낙보청기 전주센터의
무료 청력검사 서비스를 이용해 청각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청각사의 상담을 통해 알
아가는 것이 중요하다.�전문 청각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난청인의 청력 개선과

고객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라이온의 봉사정

신이 널리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상민기자

전주 전일라이온스클럽,�포낙보청기 전주센터,�포낙보청
기 한국지사 소노바코리아가 협력해 지난 16일 경제적으
로 어려운 도내지역 거주,�난청인들에게 보청기 기증을
전주백송회관 3층에서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본보에서는 현 전주 전일라이온스클럽 회장이면서

포낙보청기 전주센터 대표원장으로 있는 정상중 원장을
만났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포낙보청
기 전주센터 대표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가지려
고 했나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계층의 분들이 난청의 고

충까지 겪고 계심에도 제대로된 청각재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난청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떻게 기부를 했나요?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전주 전일라이온스클럽이 주관

하여 상위레벨의 좋은 보청기로 행복나눔 보청기 기증행
사를 벌였다.
이번에 전주 전일라이온스 클럽에서 선정한 4천만원상

당의 행복나눔 보청기 기증 수혜자 총 12명이다.�

▲그동안 사회에 봉사한 일이 또 있었나요?
포낙보청기 본사는 고도 심도의 난청으로 듣는 부분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
운 생활환경 때문에 보청기의 도움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중 한 안타까운 사례로는 자녀가 아파 마음고생을 많

이 하고 있는 신모(61)님의 사연으로 아주 오래전에 보청
기 착용을 실패한 뒤로 고도 심도난청임에도 보청기 착용
을 포기하고 힘든 노역을 다니며 들리지 않으니 대화도
할 수 없어 일만 하셨다고 하는 분이 계셨다.
그러한 분에게 행복나눔 보청기 기증 통해 들을 수 있

는 놀라움을 선사하고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되어준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의미있는 기증행사가 되었다.

▲사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 사례를 더 듣고 싶
읍니다.�
포낙보청기 한국지사와 포낙보청기 전주센터가 mbn방송

사와의 협력으로 보청기 기증에 참여한 방송이 여러 차례
나 방영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청인에게 많은 관
심을 가지고 보청기관련 기부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MBN�휴먼다큐프로그램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소나무>

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사례 중에는 폐가를 수리한
집에서 지적,�지체장애를 가진 딸과 며느리를 케어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장모(82)�할머니께 보청기를 기증했다.�
또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거동이 힘들고 인지능력과 청

정상중 원장(사진 왼쪽)

“난청임에도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

청각재활못하시는분들위해봉사시작

그분들의삶에희망되어준것같아보람느껴


